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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6년간 1조 1천억 원 지원

- 해수부·해진공,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금융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대내외 시황 변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 1,000억 원

으로, 1차(2022~2026, 총 5,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되었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하였다.

 * 선박금융, 선박담보부대출 투자보증, 대출이자 지원사업, 재무·금융 컨설팅 등 중소

선사의 금융·경영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 현재까지 총 3,887억 원 지원

아울러,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하여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를 대출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해운조합,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www.kob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51-773-5717)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051-795-1723)으로 문의

하면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

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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